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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만주에서의 일본식 기상관측

러·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조선 연안에서의

기상 정보의 필요성을 절감한 일본정부는 5개

의 기상관측소를 설립하였고, 이를 9개소로 확

장 한 바 있다. 관측소의 지리적 위치는 <표 1 >

과 같다. 

앞에 언급한 관측소외에 네 군데의 해양 신

호설비소도 있었으며, 제물포 기상관측소가 중

앙기관이고, 나머지 8개소는 그 하부기관이다.

이들 관측소에서는 하루에 6회 (02, 06, 10, 14,

18, 22시, 그리니치 동쪽 1 3 5도 기준) 관측하였

으며, 각 관측소는 훠틴기압계, 옹스트롬 건습

도계, 최고·최저온도계, 로빈슨 풍향·풍속계,

8인치 직경의 우량계와 증발계, 단 일조계, 리

차드 기압기록계, 리차드 온도기록계, 리차드

습도기록계가 있다. 제물포 기상관측소에는 이

장비들 외에도 자동풍속기록계, 전동 풍속계,

자기우량계, 미지진계, 여러 깊이의 지중온도계,

해양 크로노미터(시계), 경위의, 두 점사이의 각

도를 재는 육분의, 사진측기 등을 더 갖추어졌

다.

우리나라의 근대 기상을 언급할 때 꼭 등장하는 조선총독부관측소 초대 소장인 와다유우지 박사

는 1 8 7 9년 이후 일본의 기상관측에 종사하면서 중앙기상대의 예보부의 과장으로서 수년간 주요 기

상조사사업과 기상업무의 조직을 총괄하였다. 특히, 러·일전쟁의 초기에 한국과 만주에도 일본과

유사한 기상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그 업무를 완료한 것을 기념하여 그의 사진까지 M o n t h l y

Weather Review에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와다박사가 불어로 쓴 원고를 미국에서 유학중

이던 다무라 테쯔가 영문으로 바꾸어 1 9 0 5년 9월에 Monthly Weather Review에 게재한 연구노트를

번역하여 소개한다.  

1 9 0 5년 8월 당시의 한국과 만주에서의 일본식 기상관측 현황을 알 수 있다.

연구 노트

선각기상인 - 와다(和田)의 연구노트
(Monthly Weather Review, 1905)

전 영 신
기상연구소 응용기상연구실

Table 1. Stations with approximate geographic

c o o r d i n a t e s

위도( N ) 경도( E ) 고도( m )

1 부 산 3 5° 6′ 1 2 9° 3′ 23 

2 목 포 3 4° 4 1′ 1 2 6° 2 0′ 8 

3 제물포 3 7° 2 9′ 1 2 6° 3 7′ 7 0

4 원 산 3 9° 9′ 1 2 7° 2 6′ 3 

5 용암포 3 9° 5 6′ 1 2 4° 2 2′ 5

6 대 련 3 8° 5 5′ 1 2 1° 3 4′ 5

7 영 구 4 0° 4 0′ 1 2 2° 1 4′ 3

8 목 단 4 1° 4 8′ 1 2 9° 2 3′ 5 7

9 J o s i n 4 0° 4 0′ 1 2 9° 2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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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기상관측소와 한국에 있는 모든 관측

소는 이 노트의 저자 (와다)의 직접적인 지휘

를 받았다. 매일 아침 6시와 오후 2시, 밤 1 0시

에 일본에 있는 주요 기상관측소와 한국, 만주

에 있는 모든 관측소로부터 보고서가 전달되며,

천진, 제푸, 지카웨이, 남경, 항주, 한고우, 강서,

아모이와 마닐라에서 하루에 두 번씩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군사와 해군

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날씨예보와

폭풍우경보를 할 수 있었다. 

1 9 0 5년 초반에 임시 건물을 제물포에 있는 일

본 거류지와 가까운 작은 언덕에 짓고 개관하

였다. 이 관측소에서 관측된 결과는 <표 2 >에

있으며, <표 3 >은 1 8 8 7년부터 1 9 0 3년까지 제물

포에 있는 한국세관에서 관측된 기상자료이다.

이것을 제물포 기상관측소에서 편집하였다. 

한국과 만주에 있는 모든 기상관측소는 일기

예보를 매일 오후 4시에 발표하며, 일기예보에

맞는 신호기를 게양한다. 

Table 3. Result of observations made at the Korean custom-house in Chemulpo, during the years of

the 1887 to 1903, inclusive.

Table 2. The results of observations of the meteorological elements since the founding of the

Chemulpo Observatory(1904. 5 ~ 19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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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바람 예보 신호

삼각 모양의 흰 깃발 - 북풍

삼각 모양의 초록 깃발 - 동풍

삼각 모양의 붉은 깃발 - 남풍

삼각 모양의 푸른 깃발 - 서풍

빨갛고 흰 코로넷 - 돌풍

B. 날씨 예보 신호

네모난 흰 깃발 - 맑음

네모난 붉은 깃발 - 구름

네모난 푸른 깃발 - 비

네모난 초록 깃발 - 눈

C. 기온 예보 신호

붉은색의 좁고 긴 삼각 깃발 - 더워질 때

흰색의 좁고 긴 삼각 깃발 - 추워질 때

관측소는 폭풍경보를 대기요란이 예상되거나

한국과 만주 해안근처에 있을 때 발표한다. 그

것을 받으면 모든 관측소는 즉각 붉은 색과 흰

색이 교대로 색칠된 돛에 적당한 신호를 올려

서 경보를 알린다. (Fig. 1의 관측소 건물 왼편

에 돛이 보임) 

모든 정보는 신호소에서 얻을 수 있으며, 주

의가 필요한 신호는 다음과 같다.

A. 낮

붉은 공 - 위협적인 날씨 예상됨

붉은 기둥 - 폭풍이 예상됨

붉은 원뿔 - 강한 저기압이 접근함

흰 쌍뿔 - 심한 폭풍이 다른 지방에 예상됨

B. 밤

붉은 등불로 공을 대신함

초록 등불로 기둥을 대신함

붉은 등불 위에 초록 등불을 놓아 원뿔을

대신함

흰 불 - 쌍뿔을 대신함. 

신호기는 따로 사진이나 그림을 싣지 않았다.

아마도 칼라인쇄가 쉽지 않았던 당시여서 글로

만 설명이 되어도 충분하였을 것 같다. 단지, 바

람 신호 깃발 중에 돌풍이나 강풍을 표시하였

던 빨갛고 흰 코로넷은 1 9 1 0년에 발간된 한국

Fig. 2. Professor Doctor Wada

(이 사진을 1 9 0 5년 8월 다무라에게 증정함)

Fig.1. The Chemulpo Meteorological Observ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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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소학술보문(전영신, 2001b)에서 보면, 직사

각형을 가로로 놓았을 때 오른쪽을 리본 꼬리

모양으로 자르고 위 절반은 흰색, 아래절반은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이다. 또 낮에 사용하는

흰 쌍뿔은 원뿔 두개를 바닥을 맞대어 다이어

몬드 모양으로 놓은 것이며, 밤에 사용하는 붉

은 등불 위에 초록 등불로 원뿔을 대신하였다

고 하나, 일용편람(전영신, 2002a)에서 붉은 등

이 위에 놓이고 초록 등불이 아래에 놓여 있어

좀더 확인해야 하겠다. 

그 동안‘대기’지에 선각기상인 와다에 대해

네 차례의 연구 노트(전영신, 2001, 2002)를 게

재한 연장선 상에서 이번에는 와다박사의 영문

노트를 번역, 소개하였다. 옛 이야기로 묻혀버

릴 수도 있겠지만, 최근 기상청에서 확산되고

있는 옛 기상역사를 되찾는 분위기에 하나의

작은 재미를 더할 수 있다면 기쁘겠다. 

와다의 영문노트 이외에도 2편이 더 있는 데,

1 9 1 1년도에 N A T U R E와 Quarterly Journal of

Royal Meteorology Society에 측우기를 소개한

것이다. 다음 호에는 1 9 1 1년 당시의 측우기를

서양에 홍보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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